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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웹툰 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웹툰 독자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이 부족한 문제점 도출을 바탕으로, 핀 댓글을 포함한 

새로운 댓글 체계 제안을 통해 웹툰 독자 간 소통을 덕질 레벨로 강화하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웹툰 시장을 주도하

는 플랫폼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댓글, 추천, 커뮤니티 기능을 조사하였고, 웹툰 팬들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선행 서비스의 불편함

과 니즈를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핀 댓글 기능을 통해 기존 스크롤 형 웹툰의 불편함 요인인 댓글 보기 방식을 개선해 웹툰을 보는 

지점에서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였고, 링크 댓글을 통해 다른 에피소드 관련 컷의 쉬운 공유가 가능해졌다. 또한 

작품 내용과 관련된 적극적 토론 공간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댓글을 포함한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웹

툰 플랫폼을 소통 강화형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개선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webtoon readers by proposing a new comment system that 
includes a pin comment function in response to the lack of community platforms for webtoon readers in the growing webtoon 
market. Comments, recommendations, and community functions were investigated through case analysis of platforms that currently 
lead the domestic webtoon market, and the inconveniences and needs of the aforementioned services were obtained from webtoon 
fans through a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in comment function allows the users to view the comments conveniently, 
which is not possible in the existing scroll-type webtoons. With the pin comment function, the opinions of other readers can be 
directly viewed while reading webtoons, and other episode-related cuts can be easily shared through the linked comments. The pin 
comment function also provided an active discussion space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webtoon. This study contributed to 
exhalting the webtoon platform to a communication-enhanced community platform, which is lacking in previous studies. Moreover, 
the inconvenient in comment viewing. on the current webtoon platforms was addres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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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웹툰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한국콘

텐츠진흥원의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 규모 추정 금액이 2017년 3,799억 원이었던 것에서 

2021년 1조 5,6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2020년 이후 연 

매출 1조 시대에 진입했다[1].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

으로 자연스럽게 집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욱 주목

받게 되면서 웹툰 시장의 매출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이다. 웹툰은 특히 영화, 드라마, 게임 등 2차 창작물 

형태로 재생산하는 지식재산권인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확장성이 두드러지며 현재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

끄는 핵심 IP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포털로 독자

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제공되던 '무료 만화'가 스토리형 웹툰

을 중심으로 연재성을 갖추게 되며 스토리 중심의 웹툰 IP 자

체가 대중문화 콘텐츠가 된 것이다[2]. 이러한 현상과 함께 

대중들이 웹툰을 즐기는 방식 또한 스낵컬처(Snack Culture)

로서 그저 짧게 감상하며 소비하는 콘텐츠에서 좋아하는 관

심 분야에 심취해 그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거나 모으는 덕

질[3]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즐기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해가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성장 대비 웹툰 독자들이 웹툰

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덕질할 수 있는 웹툰 커뮤니티 플랫폼

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커뮤니티형 덕질 형태가 많은 

한국의 팬덤(Fandom) 문화의 특징에 부합하지 못해 팬덤 형

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덕질은 이러한 팬덤 문화의 하위 행

위로 웹툰 산업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으며, 웹툰도 

케이-팝(K-Pop)에 이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케이-콘

텐츠(K-Contents)가 되기 위해서는 웹툰 독자 및 팬덤을 위

한 적극적인 덕질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웹툰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팬 활동을 하는 공간인 댓글 

창의 문제점과 니즈(Needs)를 분석하고, 새로운 댓글 체계 

적용을 통해 독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웹툰 플랫폼을 제안하

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정의한 웹툰 용어는 출판 만화를 단순 스캔

(Scan)하여 인터넷상에 게재, 배포한 것이 아닌 인터넷상의 

여러 웹툰 플랫폼 내에서 연재하고 배포되는 만화로 정의하

였으며 웹툰이 연재되며, 댓글을 포함한 이와 관련된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툰 서비스 플랫폼을 본 연구의 주 연

구 범위로 한다. 웹툰은 감상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상하 스크

롤 방식의 웹툰(이하 스크롤 툰)과 좌우 슬라이드 방식의 웹

툰(이하 컷 툰)으로 나눌 수 있다. 컷 툰의 경우 대개 인스타

그램 등의 이미지 기반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서 작가 개인이 자유롭게 연재하는 형태로 웹툰 전문 플랫폼

을 매개하지 않고 연재되며, 웹툰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웹

툰’에서만 한정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일반 댓글 

분석 차원 외에는 본 연구의 주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웹툰 플랫폼 사례 분석을 통

해 현재 웹툰 플랫폼에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중

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웹툰 감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

문 조사와 웹툰 덕질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웹툰 감상 시 유저가 느끼는 문제점과 원활한 웹툰 덕질

을 위한 니즈를 살펴본다. 셋째, 사례 및 설문 조사 분석 후 

정의된 차별화 컨셉으로 새로운 댓글 체계 기반 소통 강화형 

웹툰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디자인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여, 본 제안 서

비스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및 사례 분석

2-1 웹툰 콘텐츠에서의 팬덤 문화와 댓글의 활용

1) 커뮤니티형 덕질 문화와 웹툰 산업에의 적용 필요성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는 팬덤 문화의 영향력이 크다. 

팬덤이 형성된 문화 콘텐츠는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재해석

되고 재생산되며 콘텐츠의 생명력을 확장 시킨다. 덕질은 이

러한 팬덤 문화를 이루는 실제 행위로 특히 한국에서의 덕질

은 커뮤니티형 덕질 형태가 많다[4]. 이러한 커뮤니티형 덕질

은 이용자 간 활발한 의사소통 및 교류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커뮤니

티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담론을 생성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하

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중문화 산업은 시장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커뮤니티 구축이 장려되는데, 실제로 팬덤 문화

가 적극적으로 구축되고 정착한 아이돌 산업의 경우 같은 것

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덕질 할 

수 있는 ‘위버스’, ‘유니버스’와 같은 여러 덕질 커뮤니티 플랫

폼 서비스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웹툰 독자들이 

웹툰을 이야기하며 덕질할 수 있는 웹툰 커뮤니티 플랫폼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웹툰 관련 서비스가 아닌 

SNS에 의존하거나 작품 회차별 댓글 창에서 독자들끼리 제

한적으로 교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웹툰 독자들은 웹툰을 

감상한 후, 작품 회차별 댓글 창에서 다른 사람들이 남긴 댓

글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기며 독자 간 공감

대를 형성하고 논쟁하고는 한다. 그러나 현재의 웹툰 댓글 창

에서는 원래의 댓글에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좋아요'/'싫어요' 

버튼이나 대댓글 정도의 기능 정도만 있어 댓글 창을 통해 적

극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한, 하나의 서사가 여

러 회차로 나누어 진행되는 웹툰의 특성상 회차별로 나뉜 댓

글 창 내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담론을 이어갈 수 없는 불편함

이 있다. 따라서 웹툰을 매개로 댓글을 통해 발생하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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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분석의 필요성과 팬들 간 친밀감을 위한 새로운 웹툰 커

뮤니티 방식 도입이 필요함을 발견하였고, 분석을 통해 이를 

본 연구의 제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2) 댓글을 활용한 웹툰 팬덤의 덕질 방식 

댓글은 게시물의 바로 아래에 즉시 남길 수 있는 짧은 글로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글에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이다[5]. 특히 시각 정보를 중시하는 웹툰 콘텐츠에서 댓글은 

콘텐츠와 독자의 간격을 메우는 장치로 작동한다. 대부분의 

독자에게 웹툰을 본다는 행위는 ‘댓글을 본다’는 행위가 포함

되어 있고, 이는 댓글 자체가 웹툰의 대화성을 구성하는 장르 

요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6]. 웹툰의 댓글은 독자들이 모

여 웹툰 내용에 대한 담론을 생성하고 함께 해석하며 덕질 욕

구를 일부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적극적인 웹툰 독자, 즉 

웹툰 팬덤은 댓글을 통해 콘텐츠의 전개 방향과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함으로써, 적극적인 비평 활동을 전개한다. 한 

회차가 마무리되며 유발된 뒤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같은 독

자들과 댓글에서 추리하며 해소하거나,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감상을 남기며 댓글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곤 한다. 그

러나 현재, 특히 스크롤 툰의 경우, 댓글을 통한 사용자 간 소

통방식이 위아래 스크롤의 불편함으로 인해 사용성이 떨어지

고 방식도 제한적이므로 독자와 작가, 독자와 웹툰, 웹툰과 웹

툰 간 발생할 수 있는 소통 양상이 덕질 수준까지 이어지기에

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핀 댓글 기능을 도

입하여 댓글을 남기고 싶은 원하는 웹툰 이미지 위에 코딩된 

좌표 인식 체계를 통해 직관적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링크 댓글, 토론 공간 제공을 통해 독자 간 소통 

기능이 강화된 댓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선행 웹툰 플랫폼 사례 분석

본 연구는 웹툰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앞서 기존 

선행 웹툰 플랫폼을 분석하였다. 플랫폼별 일반 특성 분석 후 

세부 분석으로 독자들이 웹툰 플랫폼의 댓글 창을 어떻게 사

용하고 있는지 댓글 활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1) 선행 웹툰 플랫폼 비교 분석

기존 웹툰 플랫폼의 문제점과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기 위

해 실제 상용화된 웹툰 관련 플랫폼들의 기능 및 특성을 분석

하였다. 웹툰 플랫폼들은 대부분 독자가 감상 및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댓글 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각 플랫폼에서 제공

하는 댓글 창의 사용 방식을 먼저 확인하였다. 그 후 플랫폼

별 커뮤니티 활성화 여부, 친구 맺기 방식 등 독자 간 교류 가

능과 웹툰 탐색, 그리고 추천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여 활용도가 높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그리고 웹툰 전문 플랫폼인 봄툰과 

만화경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

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웹툰 플랫폼 중 유일하게 컷 툰을 제공

하고 있어 스크롤 툰의 일반적 작품 회차별 댓글 창과 함께, 

컷 별 댓글 창을 통해 각각 다른 댓글을 달 수 있었다. 또한, 

유일하게 자유 만화 연재 공간이 존재해 자체 창작 플랫폼을 

구현하였고, 웹툰 컷을 이미지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캡

처 기능인 ‘겟짤’을 공유하는 같은 이름의 커뮤니티가 존재한

다. 독자 간 교류 기능은 없으며 작품별 큐레이션 및 추천의 

비중은 적으나 첫 화면에서 웹툰을 요일, 순위별로 제공하여 

인기가 높은 웹툰의 경우 접근성이 좋았다. 카카오웹툰도 작

품 회차별 댓글 창을 제공하여 각 회차에 달린 댓글들은 작품 

페이지의 회차별 작품 댓글 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 회차와 상관없이 작품 댓글 창이 있어 전체 댓글의 ‘최

신순’과 ‘좋아요순’으로 해당 웹툰에 달린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 창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이나 독

자 간 교류 기능은 없었으나 AI 추천, 그림체가 비슷한 작품 

추천 등 추천 기능을 확대하여 새로운 웹툰 탐색을 유도하고 

있었다. 봄툰은 댓글 창에서 플랫폼 내 웹툰을 활용한 이모티

콘으로 댓글 작성을 할 수 있었으며 작품 회차별 댓글 창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재량으로 존재 여부

를 결정하고 있어 댓글 창이 전혀 없는 웹툰도 존재하였다. 

카카오웹툰과 같이 커뮤니티 및 독자 간 교류 기능은 제공하

지 않지만, 세분화된 해시태그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 큐레이

션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만화경의 경우에는 작품 

회차별 댓글 창의 존재와 함께 에피소드 내 특정 장면에서 좌

우로 흘러가는 댓글을 제공하는 일종의 컷별 댓글인 ‘구름 톡’ 

기능이 존재하였다. 이는 '다른 독자들과 함께 감상하는 실재

감을 위한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모아보기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웹툰 제공 외에 만화경 사용자 간의 커뮤

니티 게시판인 태그 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당 게시판 내에

서 사용자들을 팔로우할 수 있어 웹툰 감상 외에 플랫폼 내 

커뮤니티와 사용자 간 교류가 가능하였다. 추천 기능으로는 

웹툰 홈 내의 키워드 추천 등이 있었다. 선행사례를 볼 때 독

자가 웹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사용할 수 있는 공통 기능

은 댓글 창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한정된 댓

글 창 내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댓글을 활용하는지

의 세부 분석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그림 1. 선행 웹툰 플랫폼 분석 

Fig. 1. Analysis of advanced webtoon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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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툰 플랫폼 이용자의 댓글 활용 유형 분석 

*Captured real Korean Webtoon Comments

그림 2. 웹툰 플랫폼 내 댓글 활용 유형

Fig. 2. Type of comment utilization within the webtoon 
platform

그림 2는 웹툰 독자들이 웹툰 플랫폼 내 댓글 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의 댓

글 창을 캡처한 후 분석한 것이다. 선행 웹툰 사례 중 가장 방

대한 사용자가 있어 유형화가 쉬운 네이버웹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스크롤 툰, 컷 툰 등 웹툰의 포맷과 관계없

이 베스트 댓글을 캡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첫 번째는 ‘좋아요’나 대댓글 기능을 활용해 논쟁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그림 2의 1번은 네이버웹툰의 ‘독립 

일기’ 시즌 2, 38화 만두 만들기 편의 댓글을 캡처한 이미지

로[7] 독자들은 웹툰의 내용 중 논쟁을 유도하는 내용이 나

오자 해당 회차의 댓글에 본인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지 '좋

아요' 기능을 통해 투표하고, 댓글에 대한 댓글인 대댓글로 자

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논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웹툰 댓글에는 작품의 해석과 더불어 사용자 간의 의

견이 교환되며, 이에 대해 ‘좋아요’ 기능을 통해 소극적으로 

공감하거나, 대댓글 기능을 통해 적극적인 동의를 표해 공감

대를 형성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두 번째는 웹툰 컷의 그림이

나 대사를 발췌하여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언급하는 유형이

다. 그림 2의 2번은 네이버웹툰 ‘니나의 마법 서랍’ 92화의 

베스트 댓글로 긴 웹툰 회차 속 특정 장면 혹은 대사 일부를 

발췌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더한 후 댓글을 작성한다

[8]. 특정 관점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공유함으로써 감상과 

해석의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로 과거의 관련된 장면이나 복선을 찾아 다른 독자들에게 알

려주며 공유하는 유형이다. 네이버웹툰 ‘개를 낳았다’의 시즌 

2, 89화를 캡처한 그림 2의 3번과 같이 이번 회차에 나왔던 

장면이 지난 회차와 연관된 장면임을 원 댓글이 언급하면 대

댓글로 다른 독자들이 이를 물어보고 답하며 해당 내용을 공

유하는 방식이다[9]. 이처럼 웹툰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콘텐

츠의 전개 방향과 주제에 대해 꾸준히 토론하고 의견을 교류

하며 비평 활동을 전개한다. 웹툰 댓글은 콘텐츠 해석을 둘러

싼 토론과 논쟁의 공론장이 되어 토론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

준다. 이 외 카카오웹툰, 봄툰 등 다른 플랫폼에도 특히 2번, 

3번 유형 중심으로 댓글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2-3 커뮤니티형 선행 덕질 플랫폼으로서의 트위터 사례 분석

트위터는 메시지를 140자 이내 짧은 단문으로 전달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익명성 대화 및 다른 사람의 발언에 

공개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여 누구나 심층적인 대화뿐 아

니라 팔로잉, 팔로우의 친구 맺기, 교류가 가능하므로 국내에

서는 주로 덕질 커뮤니티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웹툰을 중심

으로 한 자체 덕질 커뮤니티 플랫폼이 미흡하다 보니 웹툰 팬

덤이 웹툰 덕질용으로 트위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중

심으로 웹툰 덕질 커뮤니티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트위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형태

트위터에서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작성하고 리트윗, 인용 

기능을 활용하여 의견을 나눈다. 사용자들은 서로 의견을 교

환하며 일종의 트윗 모음인 ‘타래’를 생성한다. 생성한 타래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해석을 계속해서 덧붙이며 확장된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완결 후 다시 감상하며 재해석한다. 

이때 웹툰의 연재와 함께 감상을 남길 수도 있고 완결 후에 

메시지가 기록된 타래를 응용해 새로운 해석을 남길 수도 있

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화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는 트위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웹

툰을 따로 캡처, 첨부하여 언급할 시 불법 캡처로 인한 저작

권 침해 우려 및 사용성 제약의 한계가 있다.

*Captured the Actual Korean Twitter

그림 3. 트위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품 해석 사례 

Fig. 3. An example of interpretation of works on Twitter

2) 트위터 내 덕질 친구 맺기와 교류 

트친소는 트위터 친구 소개의 줄임말로, 트위터 유저들은 

#(선호 작품명)_트친소 해시태그를 이용해 같은 관심사의 사

람들을 모아 자신의 타임라인을 구성하여 서로 교류한다. 트

위터에서 친구를 사귈 때는 일종의 자기소개 표를 이미지로 

구성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선호, 불호 콘텐츠와 간단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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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등을 적어 다른 사용자들이 쉽게 자신의 덕질 취향을 파

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만난 사용자들은 새로운 작품

을 서로 추천해주거나 감상 혹은 추리를 공유하곤 하는데, 이

는 특정 관심사의 헤비(Heavy) 또는 라이트(Light) 유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 커뮤니케이션을 심화시키고, 

콘텐츠의 심층적인 해석을 유도하게 한다. 이처럼 사용자 간

의 친밀감을 통해 덕질을 심화한 예를 응용하여 웹툰 플랫폼 

내에서 같은 관심사의 사용자끼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창구

를 만들어준다면 덕질 수준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2-4 관련 연구 및 사례의 종합 분석 및 해석

관련 연구 및 사례 종합 분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웹툰 

독자 간 교류 행태, 웹툰 댓글 체계, 웹툰 덕질 행동을 기준으

로 그룹핑하여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선행 웹툰 플랫폼의 비

교 분석 결과 기존 웹툰 플랫폼들은 주로 독자 간 교류 기능

이나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회차별 댓글 창

에서 독자 간 의견을 교류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둘째, 적극

적인 웹툰 독자들은 댓글 창의 대댓글, ‘좋아요’나 ‘싫어요’ 등 

다소 한정된 기능이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

으며 장면 발췌나 회차 이동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점은 직접 

장면을 묘사하여 언급하는 방식으로까지 열정을 갖고 해결하

고 있었다. 셋째, 웹툰 팬덤은 댓글 창으로 만족하지 못한 커

뮤니케이션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 적극적으로 웹툰 내용

에 관한 토론 및 감상을 나누며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

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사용자 간 유

기적으로 연결되는 댓글 시스템과 내 취향을 잘 아는 친구의 

추천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댓글 체계 기반 웹툰 플랫폼을 디자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웹툰 댓글 및 덕질 사용자 경험 조사를 이어서 진행했다. 

2-5 웹툰 독자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웹툰 감상 경험과 웹툰의 댓글 작성 및 확인 행태를 조사하

고, 웹툰 덕질을 위한 특징적인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Google Form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4

월 9일부터 2022년 4월 16일까지 온라인 링크를 통해 배포

되었으며, 웹툰 감상 경험이 있는 사용자 85명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성비는 남(43.2%), 여(56.8%)

이며, 연령대의 경우 20대 46명, 10대 24명, 30대 15명이다. 

응답자의 88.2%가 웹툰 감상 시 댓글을 함께 확인한다고 응

답했다. 이들의 댓글 확인 이유는 좋아하는 마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주접 댓글, 다른 독자들의 스토리에 대한 의견이나 

전개 방향 추리 확인, 웹툰 내용에 대한 일반적 이해 목적이

었다. 또한, 응답자의 76.5%가 대댓글과 공감으로 복선 회수 

댓글, 주접 댓글 등의 댓글에 반응을 남긴다고 응답했으며, 

62.4%가 댓글 논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웹툰 플랫폼에서 댓글은 필수적이며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의 62.4%는 웹툰 장르의 덕질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6.7%

는 웹툰 덕질을 위해 트위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웹툰 

덕질 유경험 응답자들은 웹툰 플랫폼 중심이 아닌 여러 플랫

폼을 이용하다 보니 스포일러(Spoiler) 노출에 영향이 있거나

(41.5%) 커뮤니티 기능 한계로 교류가 어려운(11.3%) 등의 

여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웹툰 플랫폼에 

기대하는 기능에 대한 자유 기술형 질문의 응답으로 작가, 또

는 다른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장면은 저장하고 편리하게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기대하였다. 

 2-6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그림 4. 심층 인터뷰의 주요 결과

Fig. 4. Key findings from in-depth interviews

상세 기능을 디자인하기 전에,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

던 웹툰 독자의 잠재적인 니즈와 페인 포인트 유발 원인을 정

확히 검토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계획, 진행하였다. 

웹툰을 덕질하지 않고 감상하는 독자 2명과 웹툰을 감상하고 

덕질한 경험이 있는 독자 6명인 총 8명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구성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

되었다. 그림 4는 2022년 4월 28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

지 웹툰 감상 및 덕질에 대한 사용자 경험 및 웹툰 플랫폼에 

대한 니즈 파악을 위해 실시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분석 결과이다. 모든 응답자가 웹툰 감상 중 혹은 감상 후에 

댓글 창으로 이동하여 내용과 관련된 댓글을 찾아보았으며, 

댓글에서 언급한 장면을 찾기 위해 보던 회차를 다시 스크롤 

해서 해당 장면을 찾아본 경험이 있었다. 또한, 스토리가 진행

되며 이전 회차에 암시된 복선이 무엇인지 드러났다는 내용

의 댓글 확인 시 행동에 관한 질문에, 3명의 응답자가 댓글에 

언급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회차로 이동하였으나 해

당 부분을 찾는 데 많은 불편함을 느꼈고, 나머지 5명의 경우 

궁금했지만 해당 장면 찾기가 번거로워 댓글 내용만 확인하

고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다고 응답했다. 웹툰 탐색 질문에 6

명의 응답자가 항상 보던 웹툰만 감상하며 자발적인 웹툰 탐

색을 잘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새로운 웹툰을 접하게 되는 

이유로 이용하는 웹툰 플랫폼의 신작 웹툰 출간, 지인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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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꼽았다. 웹툰 덕질 행동 유형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같은 

웹툰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웹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고 답했고, 그중 7명은 내가 좋아하는 웹툰을 지인에게 추천

하기를 즐긴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덕질을 위해 SNS, 

커뮤니티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응답자 5명 중 3명은 플랫폼

을 통해 같이 덕질하는 ‘덕친’을 찾아 사귀었으며, 2명은 덕친

을 사귀고 싶지만, SNS로 친구를 사귐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

였다고 한다. 그림 5는 전체 인터뷰 질문을 정리한 내용이며, 

명시되지 않은 질문 이외에도 후속 질문을 계속하며 구체적

인 사용자 반응을 유도하였다. 

그림 5. 인터뷰 질문 내용

Fig. 5. Interview questions

2-7 주요 인사이트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기반으로 수집된 정성적 데이터

를 구조화하고,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방법론을 이용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그림 6은 웹툰 사

용 경험의 주요 문제점과 각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향의 인사

이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웹툰 내용과 댓글 창이 분리되

어, 많은 스크롤이 필요한 긴 웹툰 내용 중 한 장면을 언급하

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를 발췌하거나 장면을 묘사해야 하는 

어려움 개선으로 웹툰 컷과 댓글을 함께 보고 싶어 하는 니즈

를 발견했다. 복선임이 드러난 장면이 몇 화에 나온 건지 물

어보고, 다시 회차별 페이지에서 복선 회차 및 해당 장면을 

확인하러 가는 불편한 개선으로 관련 있는 컷으로의 이동 과

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기존 댓글 창의 

제한적인 ‘추천과 비추천’ , ‘대댓글’ 기능만으로 웹툰에 관한 

토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기에 불편함이 있음

을 확인했고, 기존의 댓글 창을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창구에 대한 니즈를 발견했다. 웹툰 플랫폼 내의 제한된 교류 

서비스 제공으로 트위터와 같은 타 서비스로 이동 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덕질 및 덕친을 사귀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간소화시켜야 함을 도출했다. 끝으로 단순한 웹툰 정렬과 제

한적 웹툰 탐색영역으로 새로운 웹툰을 접하기 어려운 현황

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 웹툰 감상을 위해서는 플랫폼 내 

웹툰 탐색영역 확대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그림 6. 문제점과 인사이트

Fig. 6. Pain points and insights

Ⅲ. 프로토타입 구현

3-1 서비스 기획 및 콘셉트 도출

앞선 선행사례 분석 및 사용자 조사 분석의 인사이트를 바

탕으로 새로운 댓글 체계 적용을 통해 독자 간 소통을 강화하

는 웹툰 플랫폼을 기획하였다. 휴대가 쉬운 모바일 기기를 사

용하여 웹툰을 감상하는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주기기는 

모바일로 선정하였다. 팬덤의 형성이 ‘좋아하는 것’을 일상적

으로 실천하는 덕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10], 

핵심 콘셉트를 댓글 기능 포함 팬덤 커뮤니티 역할 강화를 반

영한 웹툰 플랫폼으로 정하였고, 사용자인 독자들이 웹툰을 

감상하는 일상적인 행위에 더하여 다른 유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웹툰을 덕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전략을 

구성했다. 본 서비스에서는 웹툰 콘텐츠 전달 중심 수준의 기

존 웹툰 플랫폼의 한계에 그치지 않고 웹툰을 읽는 동시에 사

용자 간 적극적인 소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 강

화에 초점을 두었다. 서비스의 주 사용자는 웹툰 감상 비중이 

높은 10대~30대이며 특히 웹툰 작품을 좋아하여 해당 웹툰

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작품 내용에 반응하고 

감상을 표현하는 덕질 수준의 웹툰 팬덤 층을 대상으로 한다. 

좌표 기반 그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핀 댓글 기능을 반영하여 

웹툰 내용과 댓글이 분리되지 않고, 웹툰 컷 위에서 직접 선

행 댓글을 확인하고 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교류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관련 장면을 댓글로 

링크시켜 회차별 이동을 편리하게 하거나 웹툰 내용을 주제

로 사용자 간 실시간 채팅을 통해 토론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여 독자들의 적극적 웹툰 덕질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비스 기능 기반 정보 구조도 

그림 7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정보 구조도로, 플

랫폼을 사용하는 유저 플로우(User Flow)를 고려하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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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계하였다. 크게 새로운 웹툰을 탐색하는 공간인 메인 홈, 

개별 웹툰 작품에 접근하여 감상할 수 있는 웹툰 목록, 작품

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딥 톡(Deep Talk), 유저 정보

를 관리하는 마이 페이지의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정보구조도

Fig. 7. Information architecture

2) 서비스 콘셉트

그림 8은 스크롤 하며 감상하는 스크롤 툰의 웹툰 감상 방

식과 '무언가에 깊게 빠진다'는 개념을 연계한 브랜드 콘셉트

이다. 서비스명 디핀(dippin)은 ‘담그다’의 'dip'과 'pin'을 합

친 것으로'~에 깊이 빠진다'라는 의미의 ‘deep in’과 동일 발

음으로 메인 기능인 핀 댓글을 통해 웹툰에 더 깊이 빠져든다

는 의미를 담았다. 로고는 유저를 상징하는 ‘i’와, 그 사이의 2

개 ‘p’를 말풍선처럼 연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표현해, 

상호 교류 하는 유저들을 나타냈다.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캐릭터는 ‘깊게 빠진다’라는 콘셉트에 맞추어 해양생물 모티

브로 디자인하였다. ‘움파’, ‘포리’, ‘뽀뽀’라는 이름의 각 캐릭

터는 웹툰 팬들의 행동 특성을 반영하여 성격 및 특성을 부여

하였다. 캐릭터들은 플랫폼 곳곳에서 사용자 본인을 표현하는 

캐릭터로 사용되어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림 8. 디핀 로고와 디자인시스템과 디핀 캐릭터

Fig. 8. Dippin logo & design system, and dippin character

3-2 핀 댓글 기능 구현

그림 9는 오픈 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React’를 

이용하여 주요 기능인 핀 댓글을 구현한 과정의 이미지다. 

‘CSS’의 그리드를 이용하여 한 회차의 웹툰 컷들을 스크린 

너비를 기준으로 4 등분 하여 1:1비율의 정사각형 그리드로 

나누었다. 사용자가 핀 댓글을 생성하면 ‘Javascript’의 

‘MouseEvent.clientX’와 ‘clientY’ 객체를 통해 그리드 위 

선택 좌표의 값을 저장하고, 이후 댓글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 

위치에 핀 댓글이 생성된다. 각 핀의 댓글마다 좌표의 값이 

있어, 핀 댓글 목록의 위치 썸네일을 통해 해당 핀 댓글이 있

는 컷으로 이동한 후 컷과 댓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A prototype for Korean webtoon readers

그림 9. 기술 기반 핀 댓글 기능 구현

Fig. 9. Implementation of program-based pin comment 

3-3 주요 기능과 대표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림 10. 서비스 프로세스 별 UI 화면

Fig. 10. UI screen by service process

그림 10은 주요 기능별 플로우 화면으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하였다. 1번은 컷 위에 핀을 

꽂아 댓글을 남길 수 있는 핀 댓글 기능이다. 2는 내용과 관련

된 컷을 대댓글로 남길 수 있는 링크 댓글이다. 3은 사용자들

과 웹툰에 관련된 토론을 나눌 수 있는 딥톡이다. 4는 나의 취

향을 소개할 수 있는 취향 카드이다. 5는 해당 웹툰에 대한 나

의 애정도를 나타내주는 마음의 깊이 기능이다. 6은 친구끼리 

웹툰 추천을 주고받을 수 있는 웹툰 추천 기능이다.

1) 콕 집어 웹툰과 함께 바로 볼 수 있는 핀 댓글

웹툰 감상 시 핀 댓글 모드를 활성화하면 컷 위의 핀을 확

인할 수 있다. 핀을 누르면 그림 11과 같이 말풍선 형태의 핀 

댓글이 나와 해당 컷의 내용과 관련 있는 댓글을 함께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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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웹툰 감상 중 컷과 관련한 댓글이 쓰고 싶다면, 

추가 버튼을 통해 컷 위의 그리드에 원하는 위치를 선택한 후 

감상평을 남겨 핀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댓글을 확인할 때 댓글 창과 컷을 오가며 대조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댓글 작성 시 발생하는 발

췌의 불편함을 줄인다. 핀 댓글 모드에서 웹툰 컷과 함께 보

이는 댓글은 베스트 핀 댓글과 내가 작성한 핀 댓글이 노출되

며, 각각 다른 색상의 핀으로 시각적으로 분리했다. 같은 그리

드 안에 존재하는 핀 댓글은 스와이프 제스처를 통해 넘겨 볼 

수 있다. 그리고 웹툰 감상 중 보고 있는 컷의 전체 핀 댓글을 

확인하고 싶다면, 댓글 목록 버튼을 통해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넓은 면적의 컷에 있는 핀 댓글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핀 댓글 기능은 감상자의 의견과 감상 물 

간의 거리를 좁혀 적극적 작품 해석 및 탐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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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웹툰 위의 핀 댓글

Fig. 11. Pin comments on webtoon

2) 관련 장면 링크를 통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링크 댓글

그림 12는 링크 댓글로 웹툰 감상 중 본인이 알게 된 지난 

회차의 복선을 다른 독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웹

툰 감상 중에 좋아하거나 의심스러운 장면을 해당 컷의 스크

롤 위치 정보와 함께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해 둔 컷과, 컷에 

대한 설명을 핀 댓글의 하위 댓글 기능인 링크 댓글로 달아 

내가 발견한 관점을 다른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작성된 

링크 댓글로 관련 회차의 컷 위치로 바로 이동해 연관된 내용

을 파악할 수 있고, 복선이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 없이 다른 

사용자들도 작성자가 발견한 복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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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링크 댓글

Fig. 12. Link comment

3) 실시간 채팅 기반으로 깊게 몰입해 소통하는 딥 톡

그림 13은 딥 톡 화면으로 사용자는 실시간 채팅을 기반 

딥 톡에서 자유롭게 웹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감

상 작품 관련 딥 톡을 만들거나 목록에서 찾아 선택하여 본인

의 주장에 투표하고 입장한다. 주장마다 랜덤하게 지정된 색

은 딥톡의 채팅창 내 말풍선에도 반영되어 각 사용자의 의견

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각 의견에 따른 사용자의 비

율확인이 가능한 바 그래프(Bar Graph)를 통해 같은 의견에 

투표한 사용자들의 의견만 모아 볼 수 있어 사용자별 주장된 

의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상단에는 참여 사용자들이 공유

한 웹툰 컷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찾은 컷에 설득

하는 글과 덧붙여 공유한 후 다른 사용자를 설득할 수 있다. 

이때 공유되는 컷은 앞서 언급한 링크 댓글과 같이 위치 정보

가 저장된 컷으로, 상세 정보 확인 후 바로 해당 회차의 해당 

컷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딥 톡은 대댓글, 좋아요 기능

으로만 의견을 교류하기에 제한적이었던 기존 서비스의 댓글 

창에서 벗어나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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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딥 톡의 투표 창과 실시간 채팅

Fig. 13. Deep Talk's voting and real-time chatting

4) 사용자의 취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취향 카드

그림 14는 마이페이지 속, 본인 취향을 카드 형태로 제작

하여 소개할 수 있는 취향 카드 화면으로 카드를 꺼내 확인하

는 인터랙션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는 행위’를 메타포로 설

계하였다. 취향 카드 앞면에는 내가 좋아하는 웹툰 태그와 태

그에 어울리는 컷을 배치하고, 뒷면에는 나를 대표하는 장르

별 캐릭터와 사용자가 최근 감상 중인 웹툰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명함을 주고받듯 본인을 소개하며 사용자 간 친밀한 커

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매개가 되고, 자신과 취향이 얼마나 

겹치는지 가늠하며 같은 관심사의 사용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카드를 통해 해당 사용자를 파악한 후 소통하고 싶다면 

나와 상대방의 취향 카드를 맞교환 및 수집하며 소셜 관계 또

는 더 나아가 함께 덕질하는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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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취향 카드의 앞, 뒷면

Fig. 14. The front and back of a tag card

5) 마음의 깊이 및 추천카드 서비스

그림 15의 좌측은 내가 웹툰에 빠져있는 정도인 ‘마음의 

깊이’ 화면이다. 이는 지금까지 웹툰에 달았던 댓글의 수, 딥 

톡 활동 내역, 웹툰 감상 횟수 등 웹툰을 덕질한 활동 내역의 

수치가 반영된다. 0~100m 내에서 20m별로 배경색이 바뀌

어 내 활동 수치가 얼마나 깊은지 파악되며, 순위를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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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웹툰 감상자 중 내가 몇 번째로 이 웹툰을 좋아하는지 확

인할 수 있다. 웹툰에 대한 나의 애정 증명과, 순위 경쟁심은 

웹툰 덕질을 이끌어 준다. 그림 15의 우측은 추천카드 화면으

로, 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 웹툰을 발견했다면 코멘트와 함께 

웹툰을 추천하는 추천카드를 보낼 수 있다. 친구가 나에게 보

낸 추천이 있다면 메인 홈 화면에서 노출된다. 코멘트를 읽으

며 친구의 추천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낸 추천카드를 

넘기며 웹툰을 탐색할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이 

아닌 휴먼 큐레이션 개념의 추천으로 사용자가 더 친근하게 

웹툰을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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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마음의 깊이와 추천카드

Fig. 15. The depth of heart and recommendation card

Ⅳ. 사용성 테스트

웹툰 감상 시의 핀 댓글 기능과 덕질 유도를 위한 딥톡, 취

향카드 기능을 점검해 플랫폼의 효용성 및 적합성을 파악하

고자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 웹툰 

독자 5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 병행 일대일 심층 인터뷰

를 진행했다. 테스트 방법으로는 코딩을 통해 핀 댓글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 플로우를 Task 1:핀 댓글 작성, Task 2:핀 댓

글 확인이라는 2개의 Task로 나누어 각각의 수행 여부를 확

인하였으며, 프로토파이(Protopie)를 이용해 구현한 딥톡과 

취향 카드 기능에 대해 선호도와 보완점에 대한 문항을 질문

하였다. 유의미한 응답으로는 첫째, '핀 댓글을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잘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콘의 시각적 

수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취향 카드

를 친구들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 '취향 카드를 

통해 취향이 맞는 덕질 친구를 찾는다면 굳이 내가 뭘 좋아하

는지 소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다. 핀 댓글 기능에 대해 '웹툰의 복선을 

따로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돼서 편리했다', '다른 사람의 반응

들을 바로 볼 수 있어 댓글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될 것 같다'라

는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성 테스트 인사이

트에 따라 수정했고, 이후 그림 16과 같이 프로젝터를 이용한 

핀 댓글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핀 댓글 기능을 경

험한 후 추가 피드백 받도록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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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용성 테스트 및 핀 댓글 체험 모습

Fig. 16. Usability test and pin comment experience

Ⅴ. 결  론

최근 국내 웹툰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웹

툰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웹툰 작품을 덕질하며 팬덤을 형성

할 수 있는 웹툰 전용 커뮤니티 플랫폼에 관한 사례 및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툰 독자들의 적극

적인 팬 활동 및 웹툰 덕질 경험을 생성하는 새로운 댓글 체

계 기반 웹툰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웹툰 플랫폼의 비교 분석 결과, 기존 웹툰 사용

자들을 ‘좋아요’나 대댓글 기능을 활용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 웹툰 컷의 그림이나 대사 발췌 후 자신 의견

을 덧붙여 언급하는 유형, 과거의 관련 장면이나 복선을 찾아 

다른 독자들에게 알려주며 공유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었으며, 웹툰을 본 후 감상 및 의견, 이후 내용 추리

를 다른 독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심층적으로 작품을 해석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현 웹툰 플랫폼들은 회차별 하단 

댓글 창에서 독자 간 의견을 교류하는 정도 수준의 제한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트위터 사례 분

석과 웹툰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독자들은 트위

터에서 일종의 트윗 모음인 ‘타래’ 생성을 통해 웹툰에서 나온 

복선들을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하여 작품의 전개

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있었다. 새로운 해석을 생성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화성을 형성한 후 나와 의견이 맞는 친

구들과 트친소 해시태그를 이용해 교류하는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타 SNS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법 캡처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 및 

웹툰 자체 플랫폼의 커뮤니티 이용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한

계가 있다. 셋째, 긴 스크롤 형 웹툰은 웹툰 내용과 댓글 창이 

분리되어 웹툰과 댓글을 함께 확인하지 못하고 댓글에서 언

급하는 장면을 웹툰에서 바로 찾기 또한 어려워 사용성이 많

이 떨어져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그리드 위 선택 좌표의 

값을 저장하고, 이후 댓글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 위치에 핀 

댓글이 생성되도록 핀 댓글 기능을 구현하였고 관련 있는 회

차의 컷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 댓글 기능도 부

여하였다. 넷째, 댓글 기능 강화 외에도 웹툰 내용을 주제로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시간 채팅 기반의 토

론장에서 교류 및 친구를 맺을 수 있는 딥 톡을 통해 덕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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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플랫폼으로의 발전된 기능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다른 

친구에게 나의 취향을 소개할 때 취향 카드를 사용해 적극적

으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는 기획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토타입 제안 

연구로 실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접목 및 개발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핵심 콘셉트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고 

주요 기능인 핀 댓글을 실제 구동되게 프로그래밍하여 이후 

실제 서비스 플랫폼으로써의 심화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웹툰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핀 댓

글과 링크 댓글 등 주요 기능들은 글과 이미지를 활용하며 댓

글을 사용하는 스크롤 기반의 여러 플랫폼에 확장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본 연구가 독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웹툰 

콘텐츠와 댓글 창 통합과 같은 새로운 댓글 체계 적용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을 줄이고 덕질 레벨로 소통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안을 제안한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후속 연구 및 웹툰 산업 발전에 기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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